
삼층탑 

 

불교에서 내부에 불사리(석가모니의 유골)를 모신 탑은 숭배의 대상이자, 석가모니를

 기리기 위한 건축물입니다. 호린지 절의 창건 당시에 세워진 삼층탑은 1944 년에 낙

뢰를 맞아 소실되었습니다. 재건을 위한 모금 활동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 주민

들과 일반인들, 그리고 작가 고다 아야 등의 노력으로 여러 지원이 이어진 덕에 마침

내 삼층탑은 1975 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. 현재의 탑에는 원래의 탑이 소실되었을

 때 튕겨 나가 사라지지 않았던 불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. 


